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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뇌성마비의 장애를 극복하고 영광의 졸업장을 받는 학생이 서울대학교 2015

년 후기 학위수여식 대표 연설자로 나선다. 주인공은 경영학과를 졸업하는 정원

희(25)씨이다.

 □ 생후 11개월만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정원희씨는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

없는 신체적 불편함을 갖고 있다. 정원희씨는 신체적 불편함 속에서도 중고교를 

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후 2009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였고, 학업에 매진하

는 것은 물론 재학기간 내내 봉사활동, 학생회 활동, 장애 분야 학술활동 등 다

양한 활동을 실천하였다. 

 □ 정원희씨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

기획하고 실천하였으며, 정신지체 어린이들의 입학 전 예비학교 보조교사로 활

동하며 장애아동의 학습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다.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

께 하여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공연을 제작하고 장애예술 관련 출판연구 등을 하

는 장애문화예술연구단체(장애문화예술연구소‘짓’)를 구성하여 10여회 이상의 

공연을 열기도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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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서울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 대표 연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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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정원희씨는“스스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

생각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었고 더욱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”며“자신

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인생을 꾸려나갈 

때 더 큰 세상이 열린다고 믿는다”고 전했다.

 □ 정원희씨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들이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창의성을 구현

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학위수여식 대표 연설

자로 선정하였다. 학위수여식은 2015년 8월 28일(금) 오전 10시 30분 관악캠퍼스 

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.


